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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총선공약 법무뉴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

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과 의학전문

대학원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

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열정페이’ 근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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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 위원장은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는 ‘야당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의동·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

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해 “울산시장 관권선거,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반

드시 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불러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중앙일보)


